러시아 선교편지 1월 2013년                                     선교사 김도수,이정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사랑하는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올해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아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습니
다.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몇가지 선교소식과 기도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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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르고려사람교회 11주년창립기념예배입니다.
지교회로 있던 동부교회 북부교회 모두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고려인4세청년들은 이곳을 통하여 자신감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러시안코리안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이 도시에 약 2만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향한 선교의 비젼과 꿈을 갖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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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사진은 예닮원교회 성탄절예베드린후에 친교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안냐(키르키스탄 자매) 가 세례를 받은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냐자매는 중앙아시아 모슬렘국가인 키르키스탄에서 온 자매입니다. 교회 미라집사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모두가 모슬렘인 자매는 처음에는 갈등을 하였지만 아내의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세례를 받겠다 고백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가족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키르키르탄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핍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공동체에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굳건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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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르신학교 겨울 수양회입니다. 약 1시간 거리의 핀란드루터란 신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수양회를 하였습니다. 1박2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없이 방문오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선교헌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이렇게 귀한 수양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러시아 사정은 한국처럼 부흥회라던가 수양회라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없는 사정입니다. 첫째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에 그 흔한 기도원 같은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로 든다면 주로 수양회나 부흥회 같은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결단을 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아직 그러한 것은 꿈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땅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러한 부흥회나 수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image: ]4) 미르야웨신학교 m.div과정 (계절학기)이 1월 둘째주에 이루어 졌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알차게 수업이 되었고 이들의 학업열이 높아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목사들의 낮은 신학수준이 좀더 높아지고 있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5)기도제목
* 예닮교회 현지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 미르신학교 새학기에 학생들을 보내어 주소서
* 러시아 교회에 영적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 3명의 자녀들을 모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딸(지나)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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